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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고팀의능력을끌어올려주는특별한아이템이

존재하는것도아니다. 단지패키지의멀티플레이기능을

확장해놓은개념이라고나할까? 이정도메리트라면단순

한멀티플레이기능으로도충분히커버할수있다.

온라인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취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파온라인은온라인게임만의특별한성취감을

느낄수없다. 앞으로정식서비스를하려면온라인게임

으로써의특징을더갖춰야할듯싶다.

잦은랙과운 미숙
그래픽도기존피파에비해떨

어진다. 배경과 선수가 따로

노는느낌이강하다. 또랙

을최 한줄이기위해일부

러그래픽옵션을낮게잡기라도하면

더욱열악한그래픽환경에서플레

이할수밖에없다. 현재낮은수

준의 그래픽에서 플레이하는

데도 랙은 여전히 심하다. 과

거10편이상판매된 작

의명성치고는정말초라하기그지없다.

특히피파온라인에서는경기중에고의적으로나가버

리는비매너유저들이유난히많다. 이상한것은이런비

매너유저들에게점수를깎는다든지벌점을준다든지하

는페널티가전혀없다. 지든이기든종료휘슬이울릴때

까지 최선을 다하는‘페어플레이’가 축구게임의 원칙이

건만일부몰지각한유저들에의해자행되는비매너플레

이때문에짜증나는경우가다반사다. 게시판에는이문제

로인해연일욕설과‘악플’로도배되고있다.

답답한 것은 서비스사인 EA코리아 운 방식이다. 이

런비매너플레이가만연하는데도운 에 한어떠한

책도내놓지않고있다. 결국1만명의테스터를 상으로

한 규모테스트인데도불구하고최 동접자수가200

명안팎을넘지못한다. 

왕년에잘나갔던피파의명성을생각하면정말초라한

성적이아닐수없다. EA코리아는게임운 에 한최소

한의마인드라고갖추고서비스에임해야한다. 만약그렇

지 못하면 피파온라인은 예전의 명성을 이어가기는커녕

피파시리즈중‘최악의타이틀’이라는오명을벗기힘들

것이다. 

피파시리즈는코나미의위닝시리즈와함께축구게임의양 산맥을이
뤄왔다

스타들의화려한플레이와지축을흔드는관중의함성을온라인상에서
만날수있다. 가슴벅찬일이지않는가?

게임의랙을최소화시키려는이유때문인지피파2005에비해그래픽은
그리좋은편이아니다.

아직잉 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리그밖에없다. 빨리K-리그나한국
국가 표선수들은차후지원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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